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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조영은, 서채환

초 록

라틴 아메리카에서 꽃피우고 발전한 마술적 사실주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

한 과거의 인식틀을 벗어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상적인 요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현실적인 문학담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만,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현실을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초

현실주의나 환상문학과 다르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을 중심으로 나

타난 특징으로 제한되고 연구되었던 초기의 한계를 넘어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획 안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마술적 사실주의의 영향력은 문학이나 미술에서 뿐 아니라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마술적 사실주의

에 대한 연구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 페스티벌을 통해 여러 차례 수상하

고 호평을 받았던 국내 독립 애니메이션 <무림일검의 사생활>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

의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본 논문은 국내 독립 애니메이션 <무림일검의 사생활>을 분석할 때 내러티브와 이미

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내러티브 전개 방법에 대하여 형식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내용적인 면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미지는 배경과 캐릭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내러티브를 전개할 때 메타픽션적 화자를 통해 환상적 요

소와 주인공의 심리에 대하여 내레이션을 이용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는 혜미와 진영영의 러브스토리이지만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

징은 관객으로 하여금 러브스토리에 머물러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는다. 진영영을 

통해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88만원 세대의 삶의 고민에 동감하게 된다. 작품의 배경 이

미지에 한국의 랜드마크를 그려 실재하는 공간을 재현함으로써 미메시스적 현실을 구축

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 이미지는 한국에서 일상적이며 가장 흔한 기계인 자판기와 환생

한 무림의 고수의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을 가진 혼종적 캐릭터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

이 <무림일검의 사생활>의 내용과 형식, 이미지에 한국적인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담고 있는 구체적 사례인 <무림일검의 사생

활>을 분석함으로써 환상의 요소 및 교정된 미메시스를 극적 장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객의 폭넓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애니메이션에서의 마술적 사실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한국독립애니메이션, 마술적 사실주의, 환상, 마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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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라틴아메리카에서 꽃피운 ‘마술적 사실주의’란 개념은 1955

년 앙헬 플로레스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이후, 중

남미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환상문학’과 구분되었고 보

편적 개념으로 네오바로크와 환상문학까지 아우르는 포스트모더

니즘의 기획으로 논의되며 확장되고 있다1).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은 마술적 사실주의는 이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했던 

인식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문학과 미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에 의해 영화에 대한 연구

로 영역이 넓어졌다. 이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세계와 관계를 

맺었던 과거의 인식틀로써 분석하기 난해한 텍스트가 많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마술적 사실주의 텍스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가로 불리는 작가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마술적 텍스트가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삽입함으로써 역으로 현

실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사실상 전통적인 미메시스 범주를 교

정하는 역할을 한다.”2)라고 말한다. 마르케스가 지적하는 것은 

마술적 텍스트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현실의 세계와 우

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보다 집중하게 만든다는 뜻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마술적 사실주의의 텍스트를 접하게 될 때, 독자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서 현실세계에 대해 더 강렬하게 경험하

게 되며 동시에 강한 공감대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텍스트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에 한정하여 보는 관점으로 인하여 초기의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힘들었으나 최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획 안에서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술적 텍스트에 대한 영향

1) 정동섭, 「'바람의 그림자'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 스페인어문학 34호, 

스페인어문학회, 2004.12, p202.

2) 스코트 심킨스(Scott Simpkins), 「라틴아메리카 현대 문학에 있어서의 마술

적 사실주의의 기원/사실주의의 보완」, (eds.), 『마술적 사실주의』,(한국

문화사, 2001),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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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이미 국내 문학이나 미술에서 뿐 아니라 영화와 애니메이션

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난 마술

적 사실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애니

메이션 텍스트에 관련된 연구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내 애니메이션에 마술적 사실주의가 효과적으로 나

타난 구체적 사례 <무림일검의 사생활>을 분석함으로써 환상의 

요소 및 교정된 미메시스를 극적 장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

고 관객의 폭넓은 공감을 유도하여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독립애니메이션 중 장형윤 감독

의 단편 독립애니메이션인 <무림일검의 사생활>은 작품성과 대중

성을 겸비한 수작이라는 평가3)를 받은 작품으로 장형윤 감독의 

장편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 작품은 세계 곳곳의 영화제에 초

청되어 상영되고 수상하였으며, 일본의 코믹스 웨이브사를 통해 

DVD로 발매 계약을 하였다.4) 장형윤 감독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쾌한 상상력과 한국의 현실적인 삶의 단상들을 내

러티브 안에서 전개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이 드러난 <무림일검의 사생활>은 장형윤 

감독의 작품 중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획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 대한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판타지’와 ‘한국’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이다.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영향력 안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현실은 '판타지' 인 비현실

적인 요소를 통하여 극적으로 강화된 현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

징들과 등치시켜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정재훈(CBS문화부), “창작애니의 수작 “무림일검의 사생활” 26일 안방 공

개”, 『노컷뉴스』, 2007년 10월 26일, 

http://www.nocutnews.co.kr/news/364800.

4) 정진호, “한국 애니 기대주 장형윤 감독, ‘무림일검...’ 안방데뷔”, 『아

이뉴스24』 2007년 10월 25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90513&g_menu=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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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미술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발히 진행된 마술

적 사실주의를 한 편의 국내 독립애니메이션 <무림일검의 사생

활>의 특징과 비교하고 분석하려는 연구의 목적은 이질적인 문화

와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부조리

한 갈등을 극복하려는 공통된 자의식에 대하여 한국 애니메이션

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Ⅱ.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마술적 사실주의의 이해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표현은 독일의 예술평론가 프란츠 로

(Franz Roh)가 1925년 출간한 『후기 표현주의-매직 리얼리즘』

이라는 저서를 통해 ‘가난한 사람의 초현실주의’라고 명명되기

도 했던 환상적인 구상작품을 위한 용어로 등장하였다.5) 그가 처

음 사용한 마술적 사실주의는 현실적인 대상이 일상과 다르게 드

러나는 그림을 지칭했다. 그 책의 책표지는 앙리 루소의 ‘잠자

는 집시’라는 제목의 1897년 작품으로 잠자는 아랍인과 그 옆에 

사자와 물병이 투시각도 맞지 않은 채로 나열되어 있는데, 현실

적이고 실제적인 이미지들이 조합되어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이미

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지칭하면서 이 용어

가 시작되었다6).

그러나 마술적 사실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연구되기 시작

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 때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유를 억압당한 독재 정치 상황과 그들의 토속적 문화는 자신들

의 삶에 대한 직접적이고 위험한 표현을 대신하여 통제받지 않는 

선에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삶을 대변했던 것이다. 앙헬 플로레스

는 프루스트, 카프카, 키리코와 같은 천재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

난 참신성이 사실주의와 환상의 혼합에 있으며, 이것을 마술적 

5) 제임스 맬패스, 정헌이 역, 『리얼리즘』, 열화당, 2003, 32p.

6) 프란츠 로(Franz Roh),「마술적 사실주의:후기표현주의」, (eds.), 『마술적 

사실주의』,(한국문화사, 2001),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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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라고 명명하였고7), 테오 L.단은 서구 소설의 현대적 발

전상에 대하여 북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남미에서는 마술

적 사실주의로 요약했다. 그는 탈중심화된 캐나다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포스트모더

니즘과 마술적 사실주의, 이 둘 간의 범주는 점점 명확히 구분하

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8) 이렇게 마술적 사실주의는 

1960-70년대에는 제3세계 문학론 맥락에서, 198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맥락에서, 또 최근에는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부단히 논

의되어 왔다. 이렇게 제 3세계 문학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명

을 동시에 받다보니, 이러한 개념상 혼돈은 일견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9)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로서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 아

메리카라는 지역성과 국지성을 초월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상문학이나 초현실주의와 변별점을 갖는다

는 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 비

평가들이 마술적 사실주의, 환상문학, 경이문학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탓에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이거

나 환상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모두 비사실주의적 전통의 문학

담론으로 아울러버렸기 때문에 마술적 사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흐려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10) 다빗 로아스

(David Roas)는 초자연적 요소가 현실성(realidad)과 맺는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비사실주의적 문학 담론들 사이의 경계를 구획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상문학과 경이문

7) 앙헬 플로레스(Angel Flores), 「이스파노아메리카 소설에 나타난 마술적 사

실주의」, (eds.), 『마술적 사실주의』,(한국문화사, 2001), p81.

8) 테오 L. 단(Theo L. D'haen), 「마술적 사실주의와 포스트모던즘:특권화된 중

심의 탈중심화」, (eds.), 『마술적 사실주의』,(한국문화사, 2001), 187p.

9) 김용호, 「한국 문학 속의 마술적 사실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 200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84p.

10) 장석주,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 1989-2000」, 2000, p437 - 전용갑,「천

명관의 고래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스페인어문학』, 제36호, 2005가

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p3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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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 즉 환상문학은 초자연적인 질서가 

우리의 일상세계 내에 삼투됨으로써 빚어지는 이성과 비이성의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을 다루며 따라서 독자에게 공포나 의심, 

불안 같은 정서적 효과를 야기한다. 이에 비해 경이문학에서의 

불가해한 일은 논리적 세계의 밖에서 발생하므로 비정상적인 요

소들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며 독자들은 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반면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은 이성적인 현실세계의 콘텍스트 내에서 벌어지지만 자연․초자연

의 질서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한다. 마술적 사

실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두 세력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

상문학과 다르며 그것이 자연세계11)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경이문학과도 구분된다.12) 

그러므로 마술적 사실주의는 루이스 레알(Luis Leal)의 지적처

럼 “대중적이거나 고급스런 형식, 정제되거나 통속적인 스타일, 

닫히거나 열린 구조 모두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하나의(인식론적)자세13)”가 중요하다. 비사실주의적 전통의 문

학담론들과의 마술적 사실주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입장은 환상

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인식론적 함의를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마술적 사

실주의는 환상적 요소를 통해 작가 혹은 작품 내의 인물이 현실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변별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마술

적 사실주의가 현실세계와 관계 맺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1) 자연세계란 환상세계가 아닌 자연의 질서가 통용되는 현실적인 세계와 같은 

법칙을 갖는 세계를 의미한다.

12) David Roas(2001), Teoriás de lo fantástico, pp9-13 - 전용갑,「천명관의 

고래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스페인어문학』, 제36호, 2005가을, 한국

스페인어문학회, pp306-307 재인용.

13) Emir Rodríguez Monegal(1975), " Realismo mágico versus literatura 

fantástica: un diálogo de sordos"- 전용갑,「천명관의 고래에 나타난 마술

적 사실주의」,『스페인어문학』, 제36호, 2005가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p3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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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

루이스 파킨슨 자모라와 웬디 B. 패리스가 집필한 『마술적 사

실주의』는 마술적 사실주의가 세계문학 역사를 아우르는 국제적 

운동이라고 간주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계문학에 미친 의미심장한 

영향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평가된다. 

그 중 ‘세헤라자데의 아이들:마술적 사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14)에서 패리스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현대문학이론인 포스

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일원으로 바라보고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

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하나의 양식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그

는 마술적 사실주의가 서사의 젊음을 선도하고 개방적이고 대중

적이고 독자의 흥미를 더 많이 고려하여 기획되었으며, <이스트

윅의 악녀들>, <섬꼬리풀>, <꿈의 구장>,<사랑과 영혼>,<달콤 쌉

싸름한 초콜릿>과 같은 영화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

는 매체를 뛰어넘어 미술에서 문학으로, 문학에서 영화로 영향력

을 흘려보내온 마술적 사실주의의 개방성을 주목했다. 이 개방성

을 바탕으로 웬디 B. 패리스가 정리한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 양

식의 주요 특징을 국내독립애니메이션 <무림일검의 사생활>을 분

석하는데 등치시켜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 열거한 열세가지는 웬

디 B. 패리스가 정리하고 있는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 양식의 주

요 특징이다. 이 특징들은 마술적 사실주의를 지역성과 국지성을 

뛰어넘어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구획 안에서 추출된 특징들이다.

하나, “작품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법칙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최소한의 마술적인 요인들이 있다. 마술적인 일들

이 텍스트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향수』에서 

그르누이는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향기를 추출해낸

다. 논리와 최소한의 마술이 전도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진다.”15) 그루누이가 향기를 추출하

는 능력은 마술적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찢어 먹힌

14)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세헤라자데의 아이들」, (eds.), 『마술

적 사실주의』,(한국문화사, 2001), pp147-181.

15)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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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과거 잔혹한 박해와 속죄양 만들기로 점철된 역사와 

유사하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사회적인 풍자와 정치적 코멘트로 

이용되기도 한다.

둘, “마술적 사실주의는 현상세계가 강력하게 대두되도록 묘

사한다. 이 점이 환상문학 및 알레고리와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

별하는 사실주의적 요소이다.”16) 구현방법은 다양한데 매우 세

세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허구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점이 마술적 세부묘사가 사실주의와 차별화하는 점이 

된다.

셋, “독자는 상반된 사건 앞에서 인식론적 망설임을 경험하

며, 풀리지 않는 의문에 사로잡힌다.”17) “과학적 합리주의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 의문을 등장인물의 환상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기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서술자의 과장으로 이해할 

것인지 헛갈린다. 작품이 진행되면 그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하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진다.”18)

넷, “두 영역, 두 세계가 근접하거나 거의 혼합되는 현상을 

경험한다.”19) <해리포터>와 같은 환상소설은 9와 3/4플랫폼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환상의 세계로 관문이 존재한다. 환상의 세계

와 현실세계가 이분되어 있는 환상소설과 달리 마술적 사실주의

에서는 두 세계가 단절되어있지 않다.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한 

공간에 거의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

다섯, “마술적 사실주의 소설은 시간, 공간, 정체성 등에 대

한 기존 관념에 의문을 던진다.”20)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으

로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낸 현대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의적

이고 성스러운 아우라가 거의 사라졌지만, 마술적 사실주의 내에

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유효하다. 모두에게 바쁜 시간이 나에

16)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56

17)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59

18) 송병선,「환상문학과 21세기:미래의 글쓰기를 위한 제안」,『울산대학교 인

문논총』, 제21집, 2002.2,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292.

19)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61

20)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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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멈추어 있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여섯, “현대 마술적 사실주의는 흔히 메타픽션의 성격을 지닌

다. 텍스트는 스스로에 대해 주석을 다는데 이따금 심연구조를 

동원하여 허구의 마술을 받아들일 마음가짐, 허구의 마술을 조성

하는 요소를 전면에 노출시킨다.”21)

일곱, “독자는 특별한 언어적 마술성-언어와 세계 간의 간극 

좁히기, 인간 경험의 언어적 본성 등등-을 경험할 수 있다.”22) 

언어적 마술성은 메타포가 현실이 될 때 발생한다. 언어가 발생

시킨 허구적 순간의 언어유희가 현실로 변한다.

여덟,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길게 나열되어

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일종의 ‘낯설게 하기’가 개입되지

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23) 이 불가사의한 사건, 초자

연적인 요소 또는 환상적인 요소는 독자에게 갈등, 충돌, 의심, 

불안, 공포와 같은 정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찰

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한다.

아홉, “반복이 서사 원칙이 되어 지시 관계를 바꾸는 마술을 

창조한다. 이때, 거울이나 혹은 상징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거울

과 유사한 것을 이용한다.”24)

열, “변신은 생각보다 흔치는 않지만, 비교적 흔히 있는 시간

이다. 변신은 상이한 두 체계의 충돌을 유기체들을 통해 구체화

시킨다.”25)

열하나, “대체로 반관료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종종 기존 사

회질서에 맞서기 위해 마술을 이용한다.”26)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점에 대하여 로망스와 마술적 사실주의의 차이를 논의한 바 있

다. “로망스는 계급적 갈등을 재수 없는 꿈이나 환상적 시나리

오로 여기게 하여 초점을 흐리는 반면, 마술적 사실주의는 다큐

21)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64.

22)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67.

23)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68.

24)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68.

25)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0.

26)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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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터리 요소를 가진 마술성으로 인하여 이 초점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27)

열둘, “마술적 사실주의 서사의 기저에는 고대 신앙체계와 토

속적 민속이 깔려있다.”28) 마술적 사실주의가 공동체를 기반으

로 감성적 작동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모어 멘튼이 지적

하듯, “마술적 사실주의 텍스트에 있어서는 프로이드적 시각보

다는 오히려 융(Jung)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의미와 상통한

다. 즉, 마술은 개인의 기억이나 꿈 또는 환각이라기보다 불가사

의한 집단적 무의식의 소산이다.”29)  

열셋, “카니발 정신은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일반적이다. 언어

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딱 맞는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

라 필요이상으로 넘쳐나고, 인물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충성되

거나 낭만적이고 터무니없이 열정적으로 묘사된다.”30)

이상은 패리스가 문학에 드러난 마술적 사실주의의 주된 특징

들을 정리한 것이다.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모호한 개념 이해

를 돕기 위해 패리스가 언급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한 특징이 하나의 작품 안에서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형

식과 내용면에서 위와 같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특징들을 기반으로 장형윤 감독의 독립애니메이션 <무림일

검의 사생활>에서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를 분석할 것이다. 마

술적 사실주의가 비현실적인 요소와 자연세계의 현실이라는 상반

된 두 요소를 담은 내러티브가 전개된다는 점은 <무림일검의 사

생활>에서 ‘환상’과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마술적 사실주의 텍스트가 갖는 특징들이 <무림일검의 사

생활>에서 내러티브와 이미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

써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해보

고자 한다. 

27)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3.

28)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5.

29)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7.

30)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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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품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

 

1. 내러티브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

라틴문학에서 먼저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는 내러티브에서 공

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술적 사실주의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러티브에 동일

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내러티브의 형식적인 면에서 나

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은 첫째, 메타픽션적 화자를 전면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러티브를 통해 소소한 부분

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러티브의 특징 이 특징을 통해 성취되는 결과

메타픽션적 화자의 

노출

내레이션을 통해 표현된 언어적 마술성이 

작품 내에서 현실이 됨

묘사적 구체적 묘사를 통해 사실감을 높임

표 1. 마술적 사실주의 내러티브의 특징과 이 특징의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작품을 통해 살펴본 마술적 사

실주의의 내러티브에는 메타픽션적 화자가 등장하고 묘사적이라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술적 사실주의의 내러티브가 

갖는 이 특징들은 픽션이 아니지만 현실감과 현실에 대한 지각을 

확장시켜준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이 특징을 통해 한국의 

현실 관계하고 있는 확장된 현실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메타픽션적 화자와 언어적 마술성

마술적 사실주의의 작품에는 화자의 내레이션이 등장한다. 화

자는 작품 내에서 가장 마술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을 덤덤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품의 시작과 함께 관객에게 전하고 

있다.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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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작품 속 화자의 독백의 결과는 가

장 마술적인 부분이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주인공 진영영과 혜미는 자신의 심경

과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메타픽션적 화자로 등장한다. 첫 장면

에 무사였던 진영영이 적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 

전개된 후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음 생에는 꼭 강철로 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내레이션으로 처리된다. 그의 

말은 문자적으로 실현된다. 환생한 진영영은 강철로 되어 있으나 

강철로 된 사람이 아닌 커피 자판기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는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진영영의 내레이

션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당황스러움이나 놀라움은 

표현되지 않는다. 진영영과 함께 관객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언어적 표현이 메타포가 되어 비현실적

인 요소가 현실이 된 것은 대표적인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으로 

언어유희가 허구적 순간의 현실로 발현된 것이다. 내러티브가 진

행되는 동안 이렇게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환상적 사건들은 내

레이션이 함께 전달된다. 그리고 진영영과 혜미의 내레이션은 등

장인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심리를 전달하는 친절함을 놓

치지 않는다. 

작품의 주인공인 진영영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술적인 사건들 

또는 비현실적인 일들과 자신의 심리에 대해 전면에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

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메타픽션을 통

해서 내러티브 안에 펼쳐지는 마술적인 사건들, 비현실적인 일

들, 환상적 요소들에 대한 어색함은 불식되고 진영영의 마음상태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무림의 고수 진영영은 강철로 된 몸

을 원했고, 그것은 다음 생에 현실이 되었지만 그의 현실은 완벽

하지 못하다. 진영영은 강철이지만 커피자동판매기로 다시 태어

나게 되었고, 일관성 없이 수시로 사람에서 커피자동판매기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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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거듭하는 바람에 그의 삶에 불완전함은 더 가중되었다. 현

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간절히 구하여 이루어졌지만, 

얻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온전하지 않고 기대와 다른 현실은 

삶속에서 누구든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작품 내에서 온

전하지 못한 ‘강철로 된 몸-커피자동판매기’로 나타난 환상적

인 요소는 언어적 메타포가 작품 내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자연스

러운 동의와 함께 웃음을 유발한다. 메타포가 현실이 되는 언어

적 마술성은 작품에서 변신을 거듭하는 커피자동판매기와 무림고

수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 연결고리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거나 망

설임을 동반하지 않는다. 

마술적 사실주의의 작품에서 이러한 메타포는 언어적 마술성을 

통해 작품 내에서 시각화된다. 그러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

스럽게 동의를 얻게 한다. 이미 삶속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 예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의 피가 산과 계곡을 따라 흘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인물의 자녀에게 도달하는 장면을 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메타포가 언어적 마술성을 통해 시각화된 

장면을 떠올려보자. 부연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장면을 보고 이 메타포가 가진 의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실제 삶속에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나타

난 ‘강철로 된 몸-커피자판기’로 시각화된 언어적 마술성이다. 

메타포가 실제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현

실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주목하

게 되는 것이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은 작품내의 주인공을 화자로 설정하여 마

치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진실과 거짓의 중요

성보다는 관객이 이야기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풀

어내는 방식으로 메타픽션적인 화자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화자는 언어적 마술성을 작품 내에서 시각화를 통해 작품 내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이 화자를 통해 작품 내에서 가장 마술적



72

인 사건을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와 함께 설명해줌으로써 보는 이

로 하여금 작품내의 인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픽션으로 관객

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마술적인 사건 또

는 환상적인 요소를 내레이션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할 때 공포, 

불안, 갈등, 충돌, 마찰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언어적 마술성

이 동반되면서 관객은 허구속의 환상과 마술적 요소들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게 된다.

2) 88만원 세대31)에 대한 구현 방법-마술적 세부묘사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주인공 진영영은 현세에 환생한 무림

의 고수이다. 그러나 진영영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 혜미는 

진영영을 자판기라고 부른다. 그가 사람으로 변신해도 그 명칭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자객들과 

싸워야 하는 무림의 고수이지만, 현세에 살고 있는 혜미에게는 

돈벌이를 해야 하는 자판기로 보인다. 작품은 마술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에 대해 마술적인 세부묘사는 다음처럼 

드러난다. 이야기의 중간정도에 진영영은 혜미와의 관계가 친밀

해진다. 진영영은 혜미를 위해 길거리에서 자판기 몸으로 커피를 

팔아 번 돈을 혜미와 함께 계산한다. ‘요즘엔 커피전문점이 많

이 생겨서 자판기 수입이 좋지 않아’라고 말하는 혜미는 마치 

한국 현실에 실제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

다. 여기에서 진영영은 스스로를 무림의 고수라고 소개했지만, 

돈을 벌어야 먹고산다는 현실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붉은 목도리일당에게 납치된 혜미를 구하러가서 싸움을 하는 

도중 진영영은 갑자기 자판기로 변하게 된다. 붉은 목도리에게 

맞아 옆구리가 찢어지자 흘러나온 것은 피가 아니라 동전들이다. 

31) 우석훈․박권일,『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미

디어, 2007. :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다룬 책으로,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

를 얻지 못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88만원은 자본의 굴래 안에 미래를 저

당 잡힌 한국 젊은이 세대를 가리키는 하나의 용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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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 바뀌면 쓰러진 진영영과 그를 간호하고 있는 혜미가 보인

다. 혜미는 자판기의 옆구리에 밴드를 붙이고 영업 중이라는 푯

말을 세워놓고 앉아있다. 흘린 돈을 보충하기 위한 행동은 자판

기에게 수혈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영영이 악당 곰 패거리와 싸움을 마치고 작품의 마지막 장면

에서 혜미와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진영영이 가진 

현실에 대한 태도를 혜미가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제는 싸움 같은 거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면서 착

실하게 사는 거야.’ 혜미는 진영영을 무림의 고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판기라고 부를 뿐이다. 그리고 혜미의 대사는 진영영에게 

자본주의경제논리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

을 달래는 것 같다. 혹은 88만원 세대가 되어버린 감독 자신 혹

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자본주의 경쟁논리를 받아들이고 어른의 

질서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같다. 이

렇게 진영영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과 혜미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

영영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인식은 내러티브 안에 발생된 현실세

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작품 내

에서 진영영과 혜미가 겪고 있는 환상적인 요소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고 있음을 묘사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진영영은 거대한 자본경쟁체제 안에서 사

회적 약자이자 무능력자가 되어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은 이시대의 

88만원 세대인 젊은이를 예표 한다. 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은 

“로망스는 계급적 갈등을 재수 없는 꿈이나 환상적 시나리오쯤

으로 간주해버림으로써 초점을 흐린다. 다큐멘터리 요소들을 수

반한 마술적 사실주의의 마술성은 이러한 초점 흐리기에 맞선

다.”32)고 말한다. 이처럼 <무림일검의 사생활>은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랑이야기에 몰입하여 주인공인 젊은이가 처한 현

실적 문제들을 그들의 시야에서 걷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등장인

물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환상적인 요소들을 통해 세

32) 웬디 B.패리스(Wendy B. Faris), 앞의 논문,  p173.



74

부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작품내의 주인공이 처한 현실과 한국

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2. 공간과 캐릭터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

애니메이션은 이미지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연결된 한편의 

영상작품이다. 애니메이션에서 내러티브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또 하나의 영역은 이미지에 관한 것이다. 이미지는 크게 공

간과 캐릭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과 캐릭터를 이미지

로 재현하는데 있어서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을 찾고 한국의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힘으로써 작품에 대

한 공감대형성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1) 미메시스33)적 현실 공간과 마술성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은 세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환상문

학이나 알레고리와 구분된다. 사실주의적 전통을 계승하는 미메

시스를 통해 현실세계뿐 아니라 환상적 공간까지 구체적이고 세

부적이며 공감각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실같

이 느끼도록 유도한다. 문학이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언어로 묘사하여 공감각적 심상을 구현다면, 애니메이션은 시각

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이미지 묘사

를 사실적으로 함으로써 미메시스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 나오는 공간은 서울의 실제 공간을 작

품 내 배경으로 선택하여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 실제의 장소

와 싱크로율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감독은 작품 내의 공

간이 실제의 공간과 동일한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재현함으로써 

작품 속의 내러티브가 관객에게 사실감 있게 작동하도록 만들고 

있다.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되는 애니메이션의 허구적 세계로 들

어갈 준비를 한 관객에게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인해 장소의 위치

33) 베르너 융, 장희창 역,『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6, 20p. 미메시스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모방과 재현의 의미로서 사실

주의적 문학관의 기반이 되어 리얼리즘, 모방, 재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미

학의 한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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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게 되면서 공간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된

다.

그림 1. <무림일검의 사생활>

  

   

그림 2. <무림일검의 사생활>

그림 3. <무림일검의 사생활>

 

그림 4. <무림일검의 사생활>

 

  

왼쪽 첫 번째 <그림 1>부터 진영영의 뒤에 보이는 63빌딩과 함

께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의 모습, <그림 2>는 홍대 앞 삼거리의 

오래된 레코드 가게, <그림 3>은 정동극장 도로 안내 표지판, 

<그림 4>는 정동 길의 포장마차 옆을 걷고 혜미와 진영영의 모습

이다. 각 장면은 서울을 예표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서울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 <무림일검의 사생

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을 우리가 사는 현실과 같은 공간

으로 여기도록 유도한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은 미메시스적 현

실 공간이다. 라이브 액션 필름과 달리 애니메이션의 모든 장면

은 손으로 재현된 공간으로 완전한 허구의 공간이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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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나오는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 장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닮은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 마술적 사실주

의는 현실에 실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이

는 방법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무림일검의 사생활>의 공간은 

한국의 실재적 장소들을 그리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손으

로 재현된 회화적 이미지가 갖는 아름다움과 함께 미메시스적 현

실공간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요소로 인해 색다른 현실감을 불

러일으킨다. 이 색다른 현실감은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 중 하

나인 마술성이 더해진 미메시스적 현실공간에서 경험된다. 미메

시스적 현실 공간과 그 공간에 나타나는 얼룩말 자객, 북극곰 악

당들과 진영영의 호출에 따라 땅을 뚫고 나오는 청랑 검 등과 같

은 환상적인 모티브는 서로 충돌하면서 마술성을 부여받게 되고 

각각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두 세계의 충돌로 인한 혼종적(Hybrid)34) 캐릭터

환상적인 서사요소와 미메시스적 현실세계, 이 상이한 성격을 

가진 둘의 만남은 유기체에 변신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혼종

적인 존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김영하의 단편 작‘흡혈귀’35)

에 나오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가 이에 해당한다. 작품 속에서 

‘김희연’이란 여인은 자신의 이혼사유를 남편이 흡혈귀이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녀가 무심하고 바쁜 남편을 그렇게 느끼

는 것인지 진짜 흡혈귀인지 확실하지 않다. 남편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사람인지 주관적 감정에 의존

해서 보이는 흡혈귀인지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이 혼종적 존재는 

마술적 사실주의에 자주 등장한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는 주인공이자 화자인 진영영은 평소

에 돈 버는 기계인 자판기로 존재하다가 싸움을 할 때 잠시 인간

34) 로든 윌슨(Rawdon Wilson), 「허구공간의 변형(metamorphose): 마술적 사실

주의」, (eds.), 『마술적 사실주의』,(한국문화사, 2001), 225p.

35) 김영하, 「흡혈귀」,『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동

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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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신한다. 진영영은 스스로 악당들에게 쫓기는 무림의 고수

로 확신하고 있다. 커피자판기의 모습으로 혜미와 함께 처음으로 

바깥나들이를 하던 중에 자신을 쫓는 자객인 얼룩말과 싸움을 한 

후, 인간으로 변신한 모습으로 혜미를 처음 대면하게 된다. 싸움

을 마친 진영영에게 다가온 혜미는 그의 귀를 잡아당기고 그의 

몸에서 커피를 꺼내 마신다. 혜미는 혼잣말처럼‘역시 사람은 쉽

게 변화지 않나봐 자판기야’라고 중얼거리고, ‘나는 이상하게 

혜미와 있으면 인간일 때도 커피가 나온다’라는 진영영의 내레

이션이 이어진다.

 

   

그림 5.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 혼종적 존재로 표현된 진영영의 모습

진영영의 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혜미가 자신을 대하

는 인식에 따라 인간의 몸과 자판기를 오가는 변신하는 혼종적 

존재로 표현된다. 이 존재의 모습은 <그림 5>와 같이 자판기캐릭

터로 시각화되었는데, 정형화된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에서는 자판기의 모습과 진영영이라는 청년

의 몸이라는 두 존재에 근간을 두고, 얼굴만 나타나는 커피자판

기, 얼굴과 팔다리가 있는 커피자판기, 커피자판기와 혼합된 인

간, 완전한 인간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존재다. 

실내외에서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커피자판기는 한국

인에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물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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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그러나 과거 강호를 누볐던 환생한 무림고수인 진영영의 

존재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현실세계

의 일상적 존재와 환상세계의 특별한 존재가 짝을 이룸으로써 새

로운 혼종적 캐릭터로 나아간다. 혼종적 캐릭터로서 변신까지 거

듭하는 진영영은 보는 이에게 그 존재의 타당성에 대해 망설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공감대는 현실세계의 

평범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이고 특별한 나의 

존재가 갖는 딜레마를 환기시키는 데에서 온다. 익숙하지만 낯선 

혼종적 캐릭터인 진영영은 기괴함이나 공포,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는다. 2D 애니메이션의 귀여운 느낌으로 표현된 그림체는 장형

윤 감독 특유의 캐릭터 이미지를 표현되었고, 장형윤 감독의 스

타일의 유머와 함께 혼합되어, 그로테스크함이나 거부감, 두려

움, 공포는 휘발되고 새로운 한국적인 혼종적 캐릭터를 보여줌으

로써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을 성취하고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독립애니메이션 작품 <무림일검의 사생

활>은 작품내의 환상적인 요소를 한국의 현실에 닻을 내릴 수 있

도록 내러티브와 이미지를 통해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들이 드

러나 있다.

내러티브의 형식이 화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

용함으로써 비논리적인 사건과 비현실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적극

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협지의 모티브를 취하여 러브스

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작품의 내용 속에서 한국의 현실을 살아가

는 88만원 세대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

이 가장 마술적인 부분이다. 마술적 사실주의가 환상을 위한 환

상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현실을 더 강력하게 대두시키

기 위한 장치로 환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무림일검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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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가 한국의 실제적 장소를 작품의 배경으로 그렸다는 점과 

둘째, 한국의 일상적이고 흔하게 보이는 커피자판기와 환상적인 

존재인 환생한 무림의 고수인 진영영이 하나의 캐릭터로 나타났

다는 점이다. 배경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미메시스적 현실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고, 캐릭터이미지는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

가 하나의 캐릭터로 표현될 때 귀여운 느낌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혼종적 캐릭터는 낯설지만 익숙하여 공포나 의심, 불안 같은 

정서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와 친숙함이 한국적인 

공감대를 이뤄내고 있다.     

이와 같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특징들로 인하여 <무림일검의 사

생활>을 보는 관객은 환상의 세계로 흘러들어가 애니메이션의 무

한한 상상의 바다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고 마음껏 

유영하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환상적인 서

사요소는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현실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되

어 진한 여운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다. <무림일검의 사생활>을 

통해 발견되는 마술적 사실주의는 한국의 젊은이가 살아 내고 있

는 현실에 대한 몸부림을 혼종적 캐릭터라는 환상적인 요소로 집

약됨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조우하고 소통하는 작품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고 있다. 마술적 사실주의가 ‘가난한 사람의 초현실주

의’라 명명되었었던 것처럼 현대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많은 대중이 공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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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ical Realism of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A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Sword>

Cho, Young-Eun ․ Seo, Chae-Hwan       

Magical realism, blooming and improving in Latin America, opened 

the new vision about reality and rationalism, coming out from the 

out-styled frame of past. While having common points with 

unrealistic literature, which uses fantastical components, magical 

realism is different from Surrealism and fantasy literature that is 

focusing on reality and realizing reality intensely. In the early 

stage of this research, magical realism was restri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f Latin America, but the research of 

magical realism is expanding in planning Post-Modernism nowadays. 

Lately, the influence of magical realism is identified in 

literatures, arts, films, and animations over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search, however, research about magical realism in 

animations was not done in Korea before. A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A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sword" was evaluated 

positively in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s valuable as the 

research of magical realism.

Throughout this study, this animation "A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sword" was analyzed by its narrative and images. The 

analysis of narrative consists two parts. One is about the form of 

narrative and the other is about contents through the story. 

Analysis of Image is also divided into two parts: background image 

and character image. In this animation, the protagonist is narrating 

about the fantastic accidents in his life and his own feelings 

towards it. The narration leads audience to understand his situation 

and feelings in meta-fiction. On the surface, audience watches the 

love story of a normal girl and coffee vending machine in this 

artwork, but deep inside the animation, it is visible that the 

directors tried to make audiences think about the life of 

880,000-won Generation in Korea. The background image was 

represented as real places in Seoul including the landmark of Seoul, 

making mimesis of reality in Korea. The character image has two 

conflicting aspects with reincarnated warrior, Jinyoungyoung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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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vending machine. It is a hybrid-character transmogrifying 

between two characters. Likewise, "A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sword" ha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agical realism through 

form, content and image.

Through analyzing the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A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sword", this research tried to find a way of 

using factors of fantasy, of representing reality as a dramatic 

device and of using magical realism of Korean animation for bond of 

sympathy with audience.

Key Word :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Magical Realism, 

Fantas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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